
THE TOWN NEWS 35December 17  2018   Vol. 1242함께 생각

정혜신

●정신과 의사

● 저서: <당신으로 충분하다>, <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>, <사람 vs 사람>, <남자 vs 남자> 등

공감하려면

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

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. 반대로 내가 

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마구 짓밟고 훼손하고 있으

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해

서 그랬다는 둥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둥 자

신이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. 본인이 

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. 

공감을 주고 받는 일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

다.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‘나’이고 어디부

터가‘너’인지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. 너를 

공감해야 할 순간인지 내가 먼저 공감을 받아야 하

는 건지 알아야 너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감

을 할 수 있다. 

정혜신의 <당신이 옳다> 중에서


